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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아자동차가스포티한디자인과상품성을강화한 K3의 부분

변경모델 더뉴K3(사진)를출시했다

기아차에따르면더뉴K3는라디에이터그릴 헤드램프등내

외장 디자인을변경해스포티한이미지에세련미와 고급감을더

했으며엔진성능을개선해연비를높이는등고객들의기호에맞

춘새로운준중형세단으로재탄생했다 더뉴K3는 143kml의

연비(15인치 휠 기준)를 확보해 기존 모델보다 연비가 03kml

향상돼 2%이상높아졌다

최고출력은 132마력(ps) 최대토크 164kgm로기존모델보다

각각 8마력(ps) 06kgm 줄었지만 실제 주행에서 가장 많이 사

용하는저중속출력을개선해실제도로운행시편안함을느끼도

록했다

더 뉴 K3에는 주행모드 통합제어 시스템이 자동변속기 전 모

델에기본장착되고고객기호에맞춘주행을할수있도록해운

전의재미를높였다

기아차는더뉴K3의트렌디트림외에트렌디A C E 등 3개

트림을별도운영해고객이안전 편의 스타일콘셉트에맞춰차

량을고르도록선택폭을넓혔다

판매 가격은 ▲디럭스 1521만원 ▲트렌디 1735만원 ▲트렌디

ACE 1823만원 ▲프레스티지 1909만원 ▲프레스티지 스페셜

2022만원▲노블레스 2095만원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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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아차 더 뉴 K3 출시

스포티한이미지에세련미더해

1947년 5월 북한의고향을등진뒤다

시는 고향땅을 밟지 못한 백발의 김구

현(88) 할아버지가 고향을 회상하며 눈

물짓는다 곧이어 검은 배경에 흰 글씨

로 자막이 뜬다 우리는 그곳으로 할

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싶었습니다

김 할아버지는 전문가들 앞에서 기억

속 고향을 묘사한다 전문가들은 스케

치북에 고향풍경을 그린 뒤 3D 디지털

영상으로김할아버지의고향을복원해

낸다 김 할아버지를 태운 제네시스 승

용차가 DMZ 접경지역 임진각을 지나

멈춰선다 차에서 내린 김 할아버지는

대형스크린에펼쳐진가상현실에서그

리운 고향집을 둘러본다 68년 만이다

어머니를목청껏불러보고부모님산소

에큰절을올리며평생의한을푼다 이

때 고향의봄 노래가잔잔하게깔리면

서 그리운그곳으로향하는그길을대

한민국 자동차가 함께 달려가겠습니

다라는자막이뜬다

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0일 유튜브

를 통해 공개한 고잉홈(Going Home)

캠페인영상의줄거리다

실향민의 디지털 고향 방문을 주제로

한 6분38초 분량의 온라인 동영상이 공

개 1주일 만에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

했다고현대차가지난 29일밝혔다

이영상은고향에대한그리움 통일을

염원하는 메시지로 많은 사람의 공감을

얻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

고잉홈 캠페인은 고령의 실향민을 주

인공으로선정해 3D 디지털영상으로실

향민의 고향을 복원 가상현실에서 고향

을방문하게돕는프로젝트이다

이캠페인은첨단기술과창의적아이

디어가만난 크리에이티브테크놀로지

를 이용해 실향민이라면 평생 품고 살

았을 불가능한 꿈을 가상현실로 이뤄줬

다

이 캠페인에는 ▲현대기아차의 휴먼

머신 인터페이스(HMI Human

Machine Interface) 시뮬레이션 기술

▲현대엠엔소프트의 내비게이션 개발

기술 ▲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 플

랫폼 지도 서비스인 브이월드를 참고한

3D복원기술이적용됐다

이중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시뮬레이

션 기술은 인간 공학에 기반을 둔 차세

대기술로운전자의안전과편의성향상

을 위해 신규 차량 개발에 활용되고 있

다

현대차그룹관계자는 통일을염원하

는마음으로 자동차 기술과창의적인아

이디어를 결합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

했다며 앞으로도이동수단을넘어삶

의동반자로인간을배려하는기술을통

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

말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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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차 실향민고향방문 유튜브조회 1000만건 돌파

도요타캠리하이브리드카

최근폭스바겐배출가스조작사태로수

입 디젤차(경유차)의 판매가 주춤하자 그

자리를친환경차량인하이브리드카가메

우고 있다 현대차와 도요타가 지난달 나

란히하이브리드카판매역대최대실적을

기록하면서 하이브리드 전성시대라는

말까지나오고있다

지난 30일 자동차업계에따르면현대차

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쏘나타 하이브

리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랜

저 하이브리드 등 3종의 하이브리드 자동

차를총 1만7747대판매해역대최대판매

고를 올렸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

전년동기(1만4746대)와 비교할때 204%

증가한것이다

특히현대차의하이브리드카판매는지

난 9월 1234대로올해연간최저치를기록

했으나폴크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이

확산된 10월에는판매량이 1487대로다시

상승세를보였다

도요타하이브리드자동차의판매실적

은더욱눈에띄는상승폭을나타냈다올

해 1월부터 10월까지 렉서스를 포함한 도

요타하이브리드카의판매량은총 6743대

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 5864대와 비

교할때 233%증가해역대최대치를경신

했다

특히이기간도요타하이브리드카판매

는종전국내 2위하이브리드카판매업체

였던 기아차를 1600여대 차이로 앞질렀

다 게다가 지난 10월에는 총 849대의 하

이브리드카를판매해도요타월간최대하

이브리드카판매실적을올리기도했다

현대차와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카 판매

호조로 국산수입 자동차를 합친 하이브

리드 차량 시장은 올해 10월까지 총 3만

159대 판매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7%

성장했다

업계전문가들은앞으로국내하이브리

드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

보고있다

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폭스바겐 사

태로 수입 디젤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

당분간쉽게사라지지않을것인데다앞으

로 국내외 업체들이 속속 신차를 쏟아낼

것이기때문에하이브리드카시장은더욱

빠르게성장할것이라고말했다

이같은추세에발맞춰여러신차들도출

격채비를갖추고있다

다음달에는 기아차가 신형 K5 하이브

리드를 내년 초에는 현대차가 도요타의

전세계 베스트셀링카 프리우스를 겨냥

해하이브리드전용모델인AE(프로젝트

명)를선보일예정이다 연합뉴스

현대차 올 3종 1만7747대 판매 역대 최대

도요타 6743대 팔아 지난해보다 233% 

기아차신형K5하이브리드카

폭스바겐사태에  디젤차지고하이브리드카뜬다


